안녕하세요.

기업체 출강 외국어 교육 전문기관 Times media 입니다.

이제 정말 2008년도 얼마 남지 않은 거 같네요. 2008년이 끝나고, 2009년이 시작되는 쯤에는 어느 회사든 연봉 협상이 있길 마련인데요. 요새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등의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내년 연봉협상에 임하는 샐러리맨들의 처지 역시 예년에 비해 많이 초라해 졌다고 합니다. 통상 연봉협상은 이르면 12월, 늦어도 이듬해 3월께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번 news letter 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회사 내에서 자신의 입지도 굳히고 연봉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기교육 과정을 살펴볼까 합니다.

◆6개월 만에 MBA 이수로 개인 역량 배양해보자.

최근 신상품 기획에서 생산，판매，유통에 이르기까지 직무를 막론하고 경영이론을 실제업무에 적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외 MBA(경영학석사)에 도전하는 직장인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돈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온라인 MBA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을 활용하면 정식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역량을 키워 사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자기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 보자.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객관적 척도로 평가받는 자격증을 갖추지 못했다면 하루빨리 이들 자격증을 따 경쟁자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기술(IT)분야 종사자라면 보안전문가자격증(CISSP)이나 마우스(MOUS) 같은 국제공인자격증을,금융분야 종사자라면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유통분야에 근무 중이라면 물류관리사 자격증 등을 갖추는 식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유용한 자격증이 있다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강사분들과 더불어 일반인들도 영어 교수법 자격증인 TESOL(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을 마니 취득하고 계신데 한번쯤 도전해 보는것도 나쁘지 않을 꺼 같습니다.
◆ 영어 프레젠테이션, 희소성으로 두각을 나타내보자.

업무의 글로벌화로 최근 직장에서 영어 프레젠테이션 기회가 늘면서 이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생활영어와 달리 형식에 맞는 영어를 구사해야 하고 설명과 설득을 적절히 섞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갖추면 개인의 가치가 높아지고 직장생활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저희 타임스 미디어 에서는 프리젠테이션 전문 교육반을 운영중에 있는데요 영어로 청중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프레젠테이션 구성법, 도표사용 등 관련 전문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능률협회에서 매년 상·하반기 각 3회씩 치러지는 한국능률협회 영어 프레젠테이션 자격증 시험도 있다니, 수업 후 자격증까지 획득한다면 든든할꺼 같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서비스하는 교육업체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개인 경쟁력을 갖춘다면 연봉협상에도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타임스미디어의 경우 고객사인 S사 경우 프리젠테이션 집중반을 운영 중인데요, 자기 개발과 더불어 능률적인 업무 진행까지 학생분들의 needs를 충족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사내 외국어 강좌 (영어,중국어,일어,기타 언어 등) 外 통역, 번역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후 사내교육 기획, 진행 시 저희가 도움을 드릴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알려라도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Christmas 보내시구요, 

행복 가득한 새해 맞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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